
No.116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

나날이어린이신문

 "숨 쉬는 게 고통이다!"❚ 

   

 11월 9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수많은 시민들

이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어요. 시민들은 마

스크를 쓰고 손에는 팻말을 들고 있었죠. 팻말에는 

"숨 쉬는 게 고통이다.", "이러다 죽겠다.", "우리 아

이들을 지켜야 한다."라고 적혀 있었어요.

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이유는 공기가 숨을 쉴 수 

없을 만큼 더럽기 때문이에요. 인도는 세계에서 공

기가 가장 더러운 나라 중 하나예요. 그중에서도 뉴

델리의 대기 오염은 심각하죠. 뉴델리의 공기에 초

미세먼지가 얼마나 많냐면, 세계보건기구(WHO)가 

권고하는 수준보다 13배나 높다고 해요. 작년에는 

65배나 높은 적도 있었대요. 공기가 누렇고 뿌예져

서 앞이 잘 안 보일 때도 많아요.

 공기 중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많아지면 우

리가 숨 쉴 때 코를 통해 폐로 들어와요. 그리고 우

리 피에 섞여 몸 곳곳에 퍼져 여러 가지 병을 일으

키죠. 인도에서는 2009~2019년 무려 380만 명이

나 되는 사람이 대기 오염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조

사도 있어요. 어린이들의 건강 역시 매우 걱정되는 

상황이에요.

 인도의 공기가 이처럼 더러운 이유는 여러 가지예

요. 자동차가 너무 낡아서 더러운 매연을 내뿜은 탓

도 있고요,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난 뒤 남은 쓰레

기들을 함부로 태운 탓도 있어요. 또 인도는 지난달 

큰 축제가 있었는데,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폭죽을 

터뜨려서 거기서 나쁜 물질이 나오기도 했대요.

 인도 정부는 공기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낡

은 자동차를 못 타게 하고,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

해 공기가 씻겨 내려가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찾고 

있어요.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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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해력쑥 오늘의단어

 시민 한 나라의 국민.

 시위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에 모여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것.

 대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기.

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먼지.

 권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것.

독해력쑥 시민들이 "숨쉬는게고통이다!"라고외치며시위를
한이유는무엇인가요?

① 공기가 너무 더럽기 때문

② 물이 부족했기 때문

③ 학교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

④ 새로운 법이 생겨서

독해력쑥 뉴델리의공기오염이심하면어떤일이일어날수
있나요?

① 먼지가 폐로 들어와 몸에 퍼질 수 있다.

② 사람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.

③ 밤하늘의 별이 더 잘 보인다.

④ 식물이 더 잘 자란다.

표현력쑥 여러분은숨쉬기힘들었던적이있었나요?
언제어디였고,�어떤 느낌이들었는지적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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